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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꺠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엔진인 D3엔진을 장착한 볼보 S60 D3. 기존 D2모델에 비해 가속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사진제공 ㅣ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는 30일 D3엔진을
적용한 신 모델 4종(XC60, S60, V40,
크로스컨트리)을 동시 출시했다.

D3엔진은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
젤 엔진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
4기통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인 D4와 배
기량은 2000cc로 같지만, 출력은 다소
낮춰 연료 효율성을 높였다. 마력은
150hp로, 토크는 모델에 따라 32.6∼
35.7kg·m으로 조정했다. 가격은 D4
대비 최대 500만원까지 낮추고, 파크 어
시스트 센서, 제논 헤드램프, 레이더 기
반의 사각지대 정보시스템(BLIS), 시
티세이프티 등의 안전·편의 장치는 그

대로 유지해 상품성이 높아진 것이 특
징이다.

상반기 볼보자동차 최고 인기모델인
S60에 D3엔진을 적용한 S60 D3는 기
존 1600cc의 D2모델(최고 출력 115마
력, 27.5 kg·m)대비 토크를 26% 향상
시키고 rpm 구간을 확장해 가속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복합연비는 16.7km/l
다. 가격은 4270만원(VAT포함).

한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6년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한글화된 인포테인
먼트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글로 안내
되는 3D내비게이션을 지원한다. 내비
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전환 정보를 계
기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턴
바이턴(Turn By Turn)’ 안내 지원도
가능하며 연 4회의 지도 무료 업데이트
를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볼보, ‘D3엔진’ 적용신모델 4종동시출시

XC60·S60·V40·크로스컨트리

D4엔진비해출력·가격↓연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
아지면서 음료업계가 원료의 원산지를 강조하
는 ‘원산지 마케팅’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원
산지를 브랜드화 하거나 제품 패키지에 반영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대표적인 제품을 살펴봤다.

뀫제주에만 있는 희귀 수자원을 제품명에 반영
하이트진로음료는 최근 제주만의 독특한 수

자원인 용암해수를 담은 ‘제주용해’를 출시했
다. 프리미엄 음료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제주에만 있는 희귀 수자원을 담은 제품 차
별화 전략을 택했다. 용암해수는 제주의 청정
바닷물이 현무암층을 통과해 제주섬 지하로
흘러든 지하해수를 말한다. 40만 년 전 제주와
함께 탄생한 현무암층에 의해 오랜 세월 자연
여과돼 칼슘, 마그네슘 등은 물론 화산 암반층
에서 유래한 바나듐, 셀레늄, 게르마늄 같은 희
귀 미네랄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미
네랄들은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잘 알려
져 있다. ‘제주용해’는 제품 용기에 현무암 특
유의 표면을 형상화하고 제품 라벨에 제주의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등 원산지인 제주
의 아름다움을 패키지 디자인에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뀫농가와 협약 통해 원산지를 브랜드 네이밍 활용
지역 및 지역 농가와의 협약을 통해 원산지

를 브랜드 네이밍에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
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역 농민에게는 지역특산물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편의점 GS25는 최근 전북 고창군의 향토산
업육성사업 지원기업인 ㈜에스에프씨바이오
와 손잡고 PB제품인 ‘고창수박우유’를 출시했
다. ‘고창수박우유’는 고창산 수박 농축액을
함유한 신개념 수박우유로 실제 수박의 시원
하고 달콤한 맛과 향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특
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제주감귤 재배농가와 상생
협력으로 만든 ‘제주사랑 감귤사랑’을 선보이
고 있다. 제주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감
귤을 농축해 만든 제품으로 감귤 과즙이 50%
이상 들어 있어 새콤달콤한 제주감귤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경북 청도군과도
손잡고 지역 특산품인 청도 홍시를 원료로 한
주스 ‘델몬트 제철과실 청도 홍시’도 출시한 바
있다. 국내 유일의 씨 없는 감으로 과육이 연하
고 당도가 높은 청도 홍시의 참맛을 느낄 수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뀫원산지를 패키지 디자인에 반영
원료의 원산지를 패키지 디자인에 반영해 제

품 특징을 전달하는 사례도 눈길을 끈다. 풀무
원건강생활 유산균 음료 전문 브랜드인 풀무원
프로바이오의 ‘식물성유산균 치아씨드’는 치아
씨드 대표 원산지인 멕시코의 유명 여류화가 프
리다 칼로(Frida Kahlo)의 작품을 패키지에 도
입해 제품의 주요 소재인 ‘치아씨드’ 자체를 강
조해 눈길을 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농가살리고, 신뢰높이고 ‘일석이조’

지역농가와 협약으로 네이밍 활용 증가

희귀원료표기로제품차별화꾀하기도

퉎팦 퉎팧

퉎팪

퉎팦꺠하이트진로 ‘제주용해’퉎팧 롯데칠성 ‘델몬트 제철과실 청도 홍시’퉎팪 풀무원프로바이오 ‘식물성유산균 치아씨드’

음료업계 ‘원산지 마케팅’ 활발

아이폰 수리 시 선결제를 강제하고 수리 취소, 제품 반환을 거부해
온 애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판정을 내렸다.

아이폰 6개 수리업체의 약관을 심사한 공정위는 ‘수리 계약해제 제
한’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무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유베이스 등 6개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이들 공인서비스센터들은 고객이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요
구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근거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업체들은 ‘동의
후 서비스 진행 교체된 불량 부품 또는 제품은 애플의 소유가 되며 서
비스 진행 시 수리취소 및 기존 제품에 대한 출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다’와 같은 약관을 두고 있다.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이 애플 진단센터로 보내질 경우 선결제
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배터리
교체와 같은 간단한 수리는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수리부분이
클 경우에는 진단센터로 보내 수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약관에 따라 수리 내역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교체 비
용을 선결제해야 한다. 애플은 전체교체 비용을 미리 받은 뒤 진단센
터에서 부분 교체로 결정되면 받은 금액에서 차액을 환불해 주고 있
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에 대해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
체,애플코리아와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것”이
라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공정위, ‘아이폰수리갑질’애플에시정권고

싱글몰트위스키시장점유율1위브랜드인맥
캘란을 수입·유통하는 에드링턴코리아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맥캘란 레어 캐스
크(사진)’와 ‘맥캘란 파인오크 17년’ 두 제
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김주호 에드링턴코리아 대표이사는 이
날 출시한 싱글몰트 위스키를 통해
“맥캘란의 한국진출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국내 몰트 위스키 시장
을 두 배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혔
다. 신제품 ‘맥캘란 레어 캐스크’는
희귀한 16가지 오크통에 담긴 원액
들을 조합해 만든 싱글몰트 위스키
다. 맥캘란 위스키 메이커 밥 달가노
(Bab Dalgano)가 증류소에 보관된
20만개 오크통 가운데 다시 구할 수
없는 1% 미만의 원액을 엄선해 희소
가치도 크다.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을

요하는 생산과정만큼이나 레어 캐스크의 맛과
향은 깊고 다양하다. 에드링턴코리아는 현재
의 저도주 위스키 트렌드를 좇기 보다는 싱글

몰트 위스키가 가진 다른 위스키와 비교
불가한 독특한 풍미를 소비자들에게 알리
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

어 캐스크의 소비자가격은 700ml 기
준 40만원, 알코올 도수는 43도다.
함께 출시된 맥캘란 파인오크 17년

은 여성과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이다. 부드럽고 섬세한 풍미를
가진 위스키로 소비자가격은 700ml
기준 23만9000원, 알코올 도수는 43도
다.
한편 국내 몰트 위스키 시장 1위 맥

캘란은 올해 상반기 1만6000상자를 판
매하며 작년(1만2700상자) 동기 대비
약 26% 성장했다. 원성열 기자

싱글몰트위스키 ‘맥캘란레어캐스크’ 국내첫선

국내 정보기술(IT)기업들이 일제히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다. 제조
사들은 휴대전화 부문이 주춤하며 기대이하의 성적표를 받았고, 이동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 비용감소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0일 매출 48조5400억원, 영업이익 6조9000원의 2분
기 실적을 발표했다. 전분기와 비교해선 매출은 약 3%, 영업이익은
15%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해선 매출은 약 7%, 영업이익은 4% 감소했다. 반도체와 가전 등이 실
적 회복세를 견인했지만, 휴대전화 부문(IM)의 경우 ‘갤럭시S6’가 기
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마케팅 비용은 증가해 실적 개선이 제
한됐다.

LG전자의 경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매출은 13조9257억원, 영
업이익은 2441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6%, 60%
감소한 수치다. 무엇보다 전략폰 ‘G4’를 내놓았음에도 휴대전화 사업
본부의 영업이익이 2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경우 단통법 영향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호
실적을 냈다. SK텔레콤은 2분기 매출 4조2557억원, 영업이익 412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2%, 24.4%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특별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나쁘
지 않은 성적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2분기 영업이익은 지
난 1분기보다 2.5% 늘어났다. LG유플러스의 경우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 줄어든 2조6614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
은 96% 늘어난 1924억원을 기록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IT기업 2분기실적,제조사주춤통신사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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